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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중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

해 지구 생태계와 인간사회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전

례 없는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Gao et al, 2017).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기후변화 저감(mitigation) 방안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상 환경

의 경우 삼림의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농도 저감에 대

한 논의와 실천이 이뤄지고 있다(Boysen et al., 2017). 
삼림의 바이오매스(biomass)는 광합성 과정을 통해 대

기중 이산화탄소를 저장한 결과물로서 이해할 수 있으

며, 해당 관점에서 대기로부터 격리되어 삼림에 저장

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그린카본(green carbon)이라 

한다(Mackey et al., 2008). 
해양에 있어서도 그린카본과 대응되는 개념이 있어 

이를 블루카본(blue carbon)이라고 한다(Nellemann et 
al., 2009). 해양생태계에서 육상의 삼림과 같은 역할

을 하는 서식지로서 망그로브, 잘피밭, 염습지 등을 꼽

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염습지는 그 면적이 크지 않은 반면에 서해안과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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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여자만, 진해만, 낙동강 하구의 백합등 및 진우도, 그리고 동해 연안의 울진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모든 정점의 식생지역 및 비식생지역에서 최대 60cm 깊이의 퇴적물 코어를 1회 채집하였으며, 백합등과 진우

도 2개 정점에서는 식생지역 표층 퇴적물을 매달 채집하였다. 환경요인으로는 퇴적물 내 함수율, 니질함량, 강
열감량을 측정하였다. 낙동강 하구 식생지역 표층퇴적물에서 니질함량은 매월 비교적 일정하였던 반면 강열감

량 값은 큰 변동을 보였다. 퇴적물 코어에서 니질함량 및 강열감량의 경우 깊이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값을 

보였으나 일부 정점에서는 그 변동이 작지 않았다. 지역적으로는 여자만 퇴적물 코어에서 가장 높은 강열감량 

값을 보였으며 울진 지역에서 가장 낮은 강열감량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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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asonal variations of blue carbon resources in tidal flats of the eastern and 
southern coasts of Korea has been conducted. Sediment core samples with maximum 60cm depth were 
collected from four stations of three localities (Yeoja Bay, Jinhae Bay, and Nakdong estuary) in southern coast 
of Korea and one locality (Uljin) in east coast of Korea. In addition surface sediment samples were monthly 
collected from two sampling stations in Nakdong estuary. Values of loss on ignition (LOI) of the surface 
sediments from Nakdong estuary were quite variable while the mud contents of the same samples appeared 
to have comparably constant. In terms of sediment cores the values of mud contents and LOI exhibited 
generally low fluctuations throughout their depth with a few exceptions. The greatest LOI values were observed 
from the sediment cores of Yeoja Bay while the least value were observed from the station of the east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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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중심으로 하여 갯벌이 매우 넓게 잘 발달하고 있

다(Koh and Khim, 2014). 갯벌에서도 저서미세조류에 

의한 일차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

국의 갯벌은 다른 나라의 갯벌 및 유사한 서식지와 비

교할 때에도 매우 높은 일차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Park et al., 2014). 따라서 갯벌 역시 잠재적으로 블루

카본을 저장할 수 있는 서식지로 여길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갯벌의 블루카본 저장량을 시범적으

로 평가해 보고자 동해와 남해 지역의 갯벌을 우선 조

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018년 3월, 한국 동남해 갯벌조간대의 블루카본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자만 1개 정점, 진해만 1개 정점, 
낙동강하구 2개 정점(진우도, 백합등) 및 울진 1개 정

점에서 최대 60 cm 깊이의 퇴적물 코어를 채취하였다

(Fig. 1, Table 1). 각 정점마다 식생지역 1개 코어 및 

비식생지역 1개 코어 도합 2개의 코어를 채취하였으며 

이후 실험실로 가져와 5 cm 간격으로 나누어 구간별 

함수율, 니질함량 및 강열감량(550°C, 4시간)을 각각 

sampling site sample types time of  sampling
Yeoja Bay sediment cores March, 2018
Jinhae Bay sediment cores March, 2018

Nakdong
river

estuary

Jinudo
sediment cores March, 2018

surface 
sediments

every month in the 
year of 2018

Baekhapdeung
sediment cores March, 2018

surface 
sediments

every month in the 
year of 2018

Uljin sediment cores March, 2018

Table 1. List of samples analyzed in the present study

Figure 1.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in southern
and eastern coast of Korea. A) Yeoja Bay, 
B) Jinhae Bay, C) Nakdong river estuary, 
D) Uljin

측정하였다. 또한 낙동강 하구의 진우도 및 백합등의 

식생지역 2개 정점에서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표층퇴적물을 채집하여 함수율, 니질함량 및 강

열감량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갯벌 표층 퇴적물 특성의 월별변화 비교

낙동강 하구 진우도와 백합등의 식생지역에 있어 조

Figure 2. Monthly changes of water content (WC, %), mud content (MC, %) and loss on ignition (LOI, %) values 
in the vegetated tidal flats of Nakdong river estuary. A) Jinudo, B) Baekhapd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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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간에 걸쳐 대체로 10% 이하의 니질함량 값을 보

여 모래가 우세한 모래갯벌의 퇴적상을 나타냈다(Fig. 
2). 한편 진우도의 경우 모든 계절에 10% 이하의 니질

함량을 보인 반면에 백합등의 경우 8월과 10월의 경우 

20%가 넘는 니질함량을 보인 점이 특이하였다. 백합 

등은 여름철 낙동강 하구둑 갑문 개방에 따른 방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데에 반해 서낙동강 아

래에 위치한 진우도의 경우 여름철에도 방류수의 영향

을 적게 받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김성환, 2005). 최근

에 낙동강 하구역에서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δ
13C 및 δ15N)를 이용하여 퇴적물의 기원을 연구한 

결과(Lee et al., 2019)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함수

율의 경우 두 지역에서 모두 시간에 따른 증가나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으며 자연적인 변동범위의 값을 보

여주고 있다. 표층퇴적물 강열감량은 뚜렷한 월별 증

가추세 혹은 감소추세 없이 자연적인 변동 양상을 보

여주었다. 백합등에서 8월에 예외적으로 높았던 1개의 

값을 제외하면 모두 1.1-3.4% 범위의 값을 보였으며 

그 평균은 진우도와 백합등에서 각각 2.5%와 2.4%이

였다. 

3.2 여자만 갯벌 퇴적물 코어 특성

여자만 갯벌의 식생지역과 비식생지역의 퇴적물 코

어에 있어 함수율은 깊이별 증가추세 혹은 감소추세 

없이 자연적인 변동 양상을 보였으며 그 평균 역시 각

각 약 42%와 45%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Fig. 3). 니질

Figure 3. Changes of water content (WC, %), mud 
content (MC, %) and loss on ignition (LOI,
%) values according to the depth of sediment
cores in the Yeoja Bay tidal flat. A) 
vegetated area, B) unvegetated area

함량의 경우 식생지역과 비식생지역 모두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값을 보여 전형적인 뻘갯벌의 퇴적상을 

나타내었으며 깊이에 따라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한편 강열감량의 경우 식생지역과 비식생지역

을 비교할 때 평균값은 두 지역 모두 9.4%로서 차이가 

없었으나 그 수직적인 분포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

였다. 식생지역은 깊이별로 뚜렷한 변동 없이 일정한 

강열감량 값을 보인 반면 비식생지역에서는 코어의 하

부에서보다 상부에서의 값이 조금 더 컸으며 특히 

5-10cm 사이에서 매우 큰 값을 보였다. 

3.3 진해만 갯벌 퇴적물 코어 특성

여자만 갯벌의 식생지역과 비식생지역의 퇴적물 코

어에 있어 함수율은 깊이별 증가추세 혹은 감소추세 

없이 자연적인 변동 양상을 보였으나 그 평균은 각각 

약 27%와 49%로서 거의 두배의 차이를 보였다(Fig. 
4). 니질함량의 경우 식생지역과 비식생지역 모두 약 

80% 에 이르는 값을 보여 전형적인 뻘갯벌의 퇴적상

을 나타내었는데 깊이별 증가추세 혹은 감소추세 없이 

자연적인 변동 양상을 보였다. 한편 강열감량의 경우 

식생지역에서는 평균 9.5%의 값을 보인 반면 비식생

지역의 경우 평균 5.7%로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

였다. 강열감량의 수직적인 분포에 있어서는 식생지역

에서는 코어 상부에서 더 큰 값을 보이는 경향이 보인 

반면 비식생지역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식생지역의 경우 현장조사시 높은 함수율과 니질

Figure 4. Changes of water content (WC, %), mud 
content (MC, %) and loss on ignition (LOI, 
%) values according to the depth of sediment 
cores in the Jinhae Bay tidal flat. A) 
vegetated area, B) unvegeta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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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으로 인해 퇴적물 코어의 깊이가 30 cm에 그쳤기 

때문에 식생지역과 비식생지역의 일대일 비교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3.4 진우도 갯벌 퇴적물 코어 특성

진우도 갯벌의 식생지역과 비식생지역의 퇴적물 코

어에 있어 함수율은 뚜렷한 깊이별 증가추세 혹은 감

소추세 없이 자연적인 변동 양상을 보였으며 그 평균 

역시 각각 약 27%와 26%로서 유사한 값을 보였다

(Fig. 5). 반면 니질함량의 경우 식생지역과 비식생지

역에서 각각 평균 6%와 13%를 보여 그 차이가 컸다. 
식생지역에서는 50-60 cm 구간에서, 그리고 비식생지

역에서는 45-60 cm 구간에서 니질함량이 급격히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강열감량의 경우 식생지역

과 비식생지역에서의 평균값은 각각 2.8%와 2.9%로 

유사한 값을 보였으나 그 수직적 분포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식생지역의 경우 깊이별 증가 혹은 감소추세

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비식생지역의 경우 니질함량의 

깊이별 분포와 유사하여 45-60 cm 구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Figure 5. Changes of water content (WC, %), mud 
content (MC, %) and loss on ignition (LOI,
%) values according to the depth of sediment
cores in the Jinudo tidal flat. A) vegetated 
area, B) unvegetated area

3.5 백합등 갯벌 퇴적물 코어 특성

백합등 갯벌의 경우 식생지역 퇴적물 코어의 함수율

은 깊이별 증가추세 혹은 감소추세 없이 자연적인 변

동 양상을 보였다(Fig. 6). 그러나 비식생지역에서는 

0-20 cm 깊이의 구간에서는 그 깊이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그 이하의 구간에서는 비교적 일정한 값을 보였

다. 그 평균값 역시 식생지역에서는 약 28%, 비식생지

역에서는 약 23%의 값을 보였다. 니질함량 역시 식생

지역과 비식생지역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으나 그 변

동 양상은 함수율과는 상이하였다. 식생지역에서의 니

질함량은 깊이별 증가추세 혹은 감소추세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평균값은 25%로서 혼합갯벌의 특성을 보였

다. 반면 비식생지역의 경우 코어 깊이에 따라 급격하

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평균값은 7%로서, 전
반적으로 전형적인 모래갯벌의 특성을 보였다. 한편 

강열감량의 경우 식생지역과 비식생지역에서의 평균

값(각각 3%와 2%) 뿐 아니라 그 수직적 분포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식생지역의 경우 깊이별 증가 혹은 감

소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비식생지역의 경우 

20-60 cm 구간에 있어 깊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는 해당 구간에서 니질함량의 깊이별 증가 

경향과도 일치하였다. 

Figure 6. Changes of water content (WC, %), mud 
content (MC, %) and loss on ignition (LOI, 
%) values according to the depth of 
sediment cores in the Baekhapdeung tidal 
flat. A) vegetated area, B) unvegetated area

3.6 울진 갯벌 퇴적물 코어 특성

울진 갯벌의 식생지역과 비식생지역의 퇴적물 코어

에 있어 함수율은 깊이별 증가추세 혹은 감소추세 없

이 자연적인 변동 양상을 보였으나 그 평균에 있어서

는 각각 약 4.1%와 2.3%로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Fig. 7). 니질함량의 경우 역시 깊이별 증가추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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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추세 없이 자연적인 변동 양상을 보였으며 식생지

역과 비식생지역 모두 1% 미만의 매우 낮은 값(각각 

0.6% 및 0.2%)을 보여 전형적인 모래갯벌의 퇴적상을 

나타내었다. 강열감량 역시 식생지역과 비식생지역에

서의 값이 각각 0.9%와 0.3%로서 차이를 보였으며 깊

이별로는 뚜렷한 증가추세 혹은 감소추세 없이 자연적

인 변동 양상을 보였다. 울진 갯벌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강열감량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었

다.  

Figure 7. Changes of water content (WC, %), mud 
content (MC, %) and loss on ignition (LOI,
%) values according to the depth of sediment
cores in the Uljin tidal flat. A) vegetated 
area, B) unvegetated area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갯벌 블루카본의 전국적인 평가 연구

를 하기에 앞서 한국 동남해 갯벌조간대의 블루카본 

자원에 대한 시범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동강 하구 갯벌의 식생지역 표층퇴적물에서 

니질함량은 매월 비교적 일정하였던 반면 강열감량 값

은 큰 변동을 보였다.
둘째, 퇴적물 코어에서 니질함량 및 강열감량의 경

우 깊이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값을 보였으나 일부 정

점에서는 그 변동이 작지 않았다. 
셋째, 지역적으로는 남해의 여자만 퇴적물 코어에서 

가장 높은 강열감량 값을 보였으며 동해의 울진 지역

에서 가장 낮은 강열감량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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